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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3일(목)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방송기반국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2110-1280)

방송기반국 이정아 사무관 (☎2110-1281)yca@kcc.go.kr

방통위, 2013년 방송매체이용행태 조사 결과 발표

[1]미디어 이용의 디지털화,개인화 확산

[2]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인식,이러한 경향은 전체 연령층으로 확산

[3]TV시청 중 관련 검색과 SNS를 이용하는 능동적인 TV소비로 진화 전망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방송매체 이용자 현황을 담은

‘2013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o방송매체이용행태 조사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송매체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과 이용행태의 변화에 관한 기초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2013년 조사는 전국 3,434가구에 거주

하는 13세 이상 남녀 6,24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7월 29일

까지 면접조사 방식으로,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진행했다.

o조사항목은 ‣ 매체보유 및 필수매체,‣ 매체 이용시간 및 이용빈도,

‣ TV시청 중 타 매체 동시 이용,‣ TV이용시간대 분석 등으로

구성되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oTV시청량은 하루 평균 3시간 14분으로 타 매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시간 44분,PC/노트북은 1시간 38분,

태블릿 PC는 1시간 8분,라디오 1시간 5분,신문 30분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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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미디어 이용시간 분석결과,지상파TV이용률은 저녁 9시대 45.8%,아침

8시대 13.8%로 케이블TV(3.3%,0.8%)등 타매체에 비해 13배 이상

높은 반면,오후 2시대에는 케이블TV 이용률이 3.7%로 지상파

TV(1.3%)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o우리나라 사람들 열 명 중 다섯 명(46.3%)은 TV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매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 명 중 한 명(37.3%)은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선택했다.전년대비 TV중요도는 낮아지고(53.4%→46.3%)

스마트폰의 중요도는 높아진 것(25.0%→37.3%)으로 나타났다.

o연령대별로는 10대(61.8%)와 20대(67.3%)는 스마트폰을 가장 필수적인

매체로 응답한 반면,50대(73.7%)와 60대 이상(93.2%)은 TV를 필수

매체로 선택해 연령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30대(33.6%→51.3%),40대(19.3%→38.4%)가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선택하는 비중이 증가해 스마트폰의 중요성이 전 연령대로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TV(96.9%)는 데스크탑PC(74.0%)와 함께 가정 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매체로 나타났다.휴대폰(94.5%)과 스마트폰(68.8%)의 보급으로 미디어

이용의 이동화,개인화 특징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유율(68.8%)은 작년(57.5%)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미디어 이용의 스마트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스마트폰 등 신규매체 이용으로 기존의 TV이용시간이 감소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9.1%로 나타나 미디어 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0대(13.4%)와 60대이상(2.1%)보다는 20대(51.4%)와 10대(44.6%),30대

(41.4%)의 TV이용시간 감소인식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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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마트폰 이용자의 TV이용 감소인식 비율(40.4%)이 스마트폰

비이용자(3.9%)에 비해 10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oTV를 시청하면서 동시에 컴퓨터 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TV이용자의 31.7%로 나타났다.시청 중인

TV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한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문자/메신저,SNS를

이용하는 비율도 TV이용자의 28.3%로 나타났다.

-향후 스마트폰을 비롯한 개인형 디지털 미디어기기 보급이 확산되면서

개인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될 것으로 보이며,

수동적인 TV시청방식도 점차 능동적인 소비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같은 방송매체이용행태 조사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전원 조사로

가구 설문과 개인 설문을 별도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2010년 통계청

인구센서스 결과에 기초한 조사구 선정 방식을 적용하여 표본의

대표성과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o‘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는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로 특히,올해부터는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보고서 발간시 주요 데이터와

그래픽 파일을 공공데이터 포털(www.open.go.kr)공개할 예정이다.

o이번 조사결과는 미디어 이용이 TV등 전통매체에서 스마트기기로

비중이 확산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시청점유율 측정방식 등을 개선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2013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주요 결과 1부.끝.


